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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오름

(38) 다래오름은 돌오름과

같은 기원, 물이 있는 오름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다래오름이 여럿 있다. 서귀포시 안덕면 감

산리 1148번지의 월라봉도 그중 하나다. 표

고 200.7m, 자체높이 101m이다. 지역에서는

흔히 레오름, 레오름이라고 부른다.

1709년에 편찬한 탐라지도를 비롯한 서책

과 지도에는 월라악(月羅岳), 월내악(月乃

岳), 월라악(月 岳), 월라산(月羅山)으로

기록했다. 최근 지도에는 월라봉(月羅峰)으

로 표기했다. 이 이름들은 현지 발음 그대로

부르는 레오름과 이를 한자 차용한 월라악

으로 나눌 수 있다. 발음을 고려하면 월라악

(月羅岳), 월내악(月乃岳) 등은 레오름(다

래오름)을 어떻게든 차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레 라는 말이 달 (月)

에서 온 것인지, 열매(다래)에서 온 것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이 한자 말도 풀이가 가능

할 것이다. 과연 어떤 뜻으로 썼을까? 달

(月)에서 온 것이라면 훈독자, 레(열매)에

서 온 것이라면 훈가자 차용방식이다.

세간에 이 뜻을 열매 다래라고 보아 다래나

무가 많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또

한편에서는 달이 떠오르는 형상이라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높다는 뜻의 고구려어 달(達)에서 온

것이라는 설도 있다. 하나 같이 글자에서 그

뜻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으나 본질과는 거리

가 멀다. 다래나무가 많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실증 불가능할뿐더러 마땅한 방증도 없

다. 떠오르는 달(月)과 같다는 말도 이상하다.

떠오르는 달, 떠 있는 달, 지는 달의 모양이

어떻게 다르며 이 오름과 어떤 관계인지 모호

하기 그지없다. 달은 뜨고 지는 때보다 날짜

에 따라 모양이 다르다. 고구려어 높다는 뜻

의 달(達)에서 온 것이라는 설도 마찬가지다.

바로 이웃하여 더 높은 굴메오름이 있는데 이

오름을 높게 봤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레오름의 속성 중 두드러진 특징은 뭐

니 뭐니해도 사시사철 풍부하게 흘러내리

는 창고천이 휘감아 돈다는 점이다. 안덕

계곡이라고도 한다. 이 계곡은 마치 강물

이 흐르듯 연중 흐른다. 물이야말로 예나

지금이나 생명에 필수적인 요소다. 물은

(돌)이다. 토산오름, 안돌오름, 밧돌오름,

감낭오름, 원물오름, 도두봉에서 알 수 있

었다. 마찬가지로 레오름 혹은 다래오름

은 돌오름 이다. 돌 을 개음절로 발음하

면 도래 가 된다. 개음절이란 언어학 용

어의 하나다. 하나의 음절에 자음은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으나 모음의 경우는 딱

한 번 들어가게 된다. 따라서 음절을 나눌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는 모음이다. 모

음 하나에 전후 자음 몇 개가 포함되어 1

음절을 이루게 된다. 이중 음절의 끝이 모

음이면 개음절, 자음이면 폐음절이라고 한

다. 썸씽 을 사무싱구 , 하십니까 를

하시무니까 라고 하면 개음절이다. 사실

국어도 한자어를 제외하면 개음절이 훨씬

많다. 일본어는 거의 전부 개음절이다. 고

구려어도 개음절이 훨씬 우세했다고 한다.

우리말과 친족어 중 하나인 퉁구스어에서

는 폐음절을 아예 발음하지 못한다. 그러

므로 돌오름 과 다래오름 은 같은 말이

다. 다래오름이란 물이 흐르는 오름이라는

뜻이다.

이 오름의 두 번째 두드러진 속성은 절벽

에 있다. 이 절벽을 박수기정 혹은 박수그정

이라고 한다. 샘물을 뜻하는 박수와 절벽을

뜻하는 기정이 합쳐져 바가지로 마실 수 있

는 깨끗한 샘물이 솟아나는 절벽이라는 의

미라고 한다. 박수 는 바가지로 마실 수 있

는 물이고, 기정 혹은 그정 은 절벽이라

는 뜻이기 때문이란다. 이곳에 박수 또는 박

소라는 곳이 있다. 절벽 아래 지상 1m 암벽

에서 샘물이 솟아 나와 이 물을 바가지로

받아 마신다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첫

째 의문점은 바가지로 마실 수 있는 물이란

어떤 물을 말하는가, 그리고 그런 물을 박

수 라고 표현하는 사례가 있는가이다. 제주

어사전에 따르면 바가지는 박세기 라고 한

다. 같은 뜻으로 박이라는 단어도 없고, 바

가지라는 단어도 없다. 박수라는 단어도 없

다. 그러니 이 설명은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

다. 두 번째 의문점은 절벽을 제주어로 그정

혹은 기정이라고 한다. 왜 육지에는 없는 이

말이 제주말엔 있을까 하는 점이다.

우선 절벽을 기정 혹은 그정 이라고

하는 제주어는 벼랑을 의미하는 아이누어

그테 에서 기원한 말이다. 이 말은 점차

구개음화과정을 거쳐 그제 로 되고 이게

변하여 그정 혹은 기정 으로 굳어졌다.

일본어에는 뒤집다 라는 뜻의 구츠가에

(くつがえ) 라는 말에 잔영이 남아 있다.

박수 라는 말도 국어에 없는 말이다. 제

주어에도 이 지명 외에는 사용하는 예가

없다. 이 말도 벼랑 이라는 아이누어

벳 혹은 베스 에서 기원한 말이다. 이

말은 세월이 흐르면서 개음절화하고, 언어

습관과 연상작용을 거쳐 오늘날의 박수

로 정착한 것이다. 그런데 아이누어는 같은

단어가 여러 뜻을 갖는 특성이 두드러진

언어다. 다의어라고도 한다. 이 벳 이라는

말도 벼랑을 단적으로 지시하기도 하지만,

위가 평평한 산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박수기정이라는 지명은 위가 평평한 깎아

지른 벼랑이라는 뜻이다.

지명이란 오랜 기간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면서 만들어진

다. 아마도 그럴 것

이라는 생각만으로 판

단할 수 있는 게 아니

다. 분명한 근거 없이

설명하다간 이같이 엉

뚱해지기 쉽다.

박수기정, 위가 평평하고 깎아지른 벼랑

박수기정은 위가 평평한 깎아지른 벼랑이라는 뜻이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제공 다래오름을 사시사철 강처럼 휘감아 흐르는 안덕계곡. 김찬수


